
 

우키요에(浮世繪)는 당시 시대상과 풍속을 묘사한 그림의 장르로서, 17 세기 중반부

터 20 세기 초반까지 큰 인기를 누렸습니다. 본래 ‘무상(無常)의 세계’라는 뜻의 불교 

용어였던 ‘우키요(浮世)’는 에도 시대(1603~1867)에 유흥이나 오락, 유행을 표현하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반영하듯 우키요에는 서민, 특히 에도의 마을(지

금의 도쿄)에 살았던 사람들의 일상을 담아냈습니다. 

우키요에의 기법에는 목판화와 육필화의 두 종류가 있으며, 그림의 대상은 실로 다

양했습니다. 특히 미인화, 야쿠샤에(가부키 배우의 초상)가 많았는데, 그 밖에 스모 선

수나 무사, 거리 경관이나 자연의 풍경 등을 그린 그림도 인기가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풍자화나 기상천외한 그림, 춘화 등이 있었습니다. 대량 생산이 가능한 판화는 비교적

 저렴해 서민들도 구매하기 쉬웠는데, 서민들의 관심사나 가치관을 반영한 우키요에가 

다수 등장했습니다. 우키요에는 구매자의 시선을 끌기 위해 선명하고 풍부한 색상으로 

그려졌고, 이러한 제작 방식에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밑그림을 그

린 후 목판을 새기고, 물감을 칠해 찍어내는 각 공정에 뛰어난 기술력을 지닌 장인들

이 팀을 구성하여 작업했습니다. 

야마구치현립 하기미술관·우라가미기념관에서는 약 5,500점의 우키요에를 소장하고 

있으며, 매월 테마별로 약 30 점을 선정하여 공개 전시합니다. 소장 중인 컬렉션에는 

호쿠사이, 우타마로, 샤라쿠, 히로시게 등 유명한 화가들의 작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키요에의 역사를 망라하는 이 컬렉션은 우키요에의 연구자와 애호가에게 있어 귀중

한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